
이렇게 큰 실험실이 있을까. 파

블로프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

이론이 한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실

험되고 잇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

다. 무슨 말인가. 통령의 말에

수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

현상을 두고 말한다. 통령이 입

을 열면 만인의 입이 자동적으로

열린다. 이제는 통령이 말을 하

지 않아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

다. 전선(電線)이 상호 연결돼 있는

것 같다. 그래도 통령이 반복하

는“말 ”이 몸에 엔도르핀 같은

좋은 호르몬을 돌게만 한다면 괜

찮다. 그래서 통령의 모습을 보

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고, 기운이

솟구친다면 아무리 똑 같은 말은

들어도 좋은 것이다.

엔도르핀을 솟아나게 한 정치인

들을 들라면 으뜸은 케네디다. 여

성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. 남

자들도 부러워했다. 카메라가 24

시간 케네디를 쫓아다녔다. 휴양

지든, 집이든 그의 얼굴, 몸짓 자

체가 모든 이를 즐겁게 했다. 입을

열면 그 인기는 더했다. 케네디를

볼 때마다,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

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

지고, 엔도르핀이 돌았던 것이다.

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신(神)도

그의 인기를 질투해 그를 빨리 데

려갔다고 했다. 1980년 레이건

통령의 경우도 그의 정책을 반

하고, 선거에서 그를 찍지 않은

사람들도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

면 입가에 미소를 짓더라는 실험

엔도르핀샘솟게하는 통령

오피니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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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가 있었을 정도다.

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의 한국

인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이고, 먼

나라 이야기다. 아직도 우리의

통령은 국민이 뭘 잘 모른다고 생

각하고, 가르치려 들고, 설득하려

든다. 해방 전후사를 다른 역사책

몇권방금읽고, 그흥분이가라앉

지않은 듯“당신들은 속아 살아왔

다”고 강의한다. 그런데 우리네 일

반 사람의 정치적 식견은 외국의

정치 비평가 못지않은 수준이다.

일반 국민도 한민국의 현재와

과거에 해알만큼은다안다.

바야흐로 독서와 그들만의 토

론으로 역사를 배운 세 가 역사

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세 까지

가르치려 들고, 그들을 부정하는

세상이 되었다. 노 정권은 어떻게

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해

한 점의 의심이나 회의도 없는 것

일까. 지금까지 사실로 받아들

던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역사

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

얼마나 많은 세상인데. 그리고 처

칠은 20 에 진보적이지 않으면

심장이 없는 사람이고, 40 에

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

사람이라고 했다. 이념도, 정치

철학도 진화해야 한다는 정치

가의 교훈이다.

우리 지배권력은 과거의 이데올

로기에 결박된 포로들이다. 더욱

이 역사에 한겸허함, 선배세

들의 삶에 한 존경심 같은 덕목

도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

정도다. 동료 인간에 한 예의,

배려, 감정이입은 그 어떤 이념보

다 우선하는 것이다. 이데올로기

는 변해도 이러한 가치들은 변하

지 않는것이고, 그것은사회구성

원들을묶어주는끈이다.

이전 세 의 경험과 역사관이

다음 세 로 전수되지 않는 나라

는 중 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

다.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

다. 열심히 더 나은 미래를 보고

살아온 많은 기성세 가 바보가

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. 자

식 세 와 부모 세 가 극렬한 의

견차이가 난 지난 선거에서 크게

덕을 보았어도, 세 간 균열 문

제는 통령이 된 뒤에는 시급히

치유에 나섰어야 했다. 그것은 미

래에 큰 재앙이 될 씨앗이기 때문

이다. 그런데도 노 정권은 세

간 단절과 갈등을 이용하거나 방

관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이는 민

족과 역사 앞에 가장 큰 빚을 지

는 것이다.

그래도 어찌 됐든 한국인들은

타고난 간디다. 속으로 삭이고 잘

도 견뎌낸다. 다수 국민은 간디의

비폭력 ∙ 무저항 정신을 특별히

배우지도 않았는데 얼굴 붉히지

않고,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고 있

다. 사실현재의파고는 우리과거

사를 되돌아볼 때 그다지 높은 것

도 아니다. 이까짓 명(命)이 다한,

흘러간 이념 붙들고 있는 사람들

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불굴

의의지와투지의한국인들에게는

가당치 않은 일이다. 수치스러운

것이기도 하다. 이제는 너무 비관

하지말고, 낙담하지도말고, 그리

고주저앉지말아야한다. 힘을내

야한다. 그리고희망을 가져야한

다. 앞으로는 엔도르핀이 돌게 하

는 통령을 꼭 뽑아야 하고, 또

그런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꿈을

버리지말아야할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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